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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저성장, 갈등, 각자도생(各自圖生)’,  썩 기분 좋

은 단어들은 아니다.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별개의 

단어다. 하지만 같은 패거리로 느껴진다. 게다가 올

해 이 단어들과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할 것만 같

은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. 삼성경제연구소(SERI)가 

10대 해외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올해의 키

워드이다. 연구소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

되기는 했지만 경제활력이 미약한 가운데 재정 긴

축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

이로 인한 고통은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

한다. 각 나라들은 공조가 어려워 각자도생을 모색

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.

세계의 트렌드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

는 듯하다. 이미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최

저치인 2%로 떨어졌다. 이태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

보다 낮았다. 정부,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들도 올해 

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. 수출 시장 등 글로

벌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.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

대는 어김없이 경제주체들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. 

앞일을 알 수 없으니 서로 챙겨 놓으려는 게 인지상

정이다. 저성장과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

나타날 것이다. 그러나 각자도생은 다르다. 세계 각

국의 경우 제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국내 산

업 및 기업은 하나의 생태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.

　         

건설만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산업도 드

물다. 기획,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과정까지 이해관

계가 엇갈리는 수많은 주체가 얽혀 있다. 경영환경

은 갈수록 힘들다. 건설은 최근 3년간 내리 마이너

스 성장을 기록했다. 단기간 내 사정이 획기적으로 

나아질 희망도 없다. 건설에 있어서는 저성장을 넘

어 불황시대인 셈이다.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

고통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. 갈등의 골이 깊어지

고 부딪치는 소리가 커질 것이다. 그러나 거기까지

다. 살기가 팍팍하다고 각자도생할 수는 없다.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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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각 생산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제대로 된 

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건설을 

오케스트라에 비유하기도 한다.   

　

각자도생은 더 이상 서로 도우며 살 길이 없으니 

제 갈 길을 가자는 의미다. 살기 위해서 헤어지는 

것이다. 그러나 건설의 주체들은 헤어질 수 없는 존

재다. 각자도생의 반댓말은 공생(共生)이나 상생(相

生)일 것이다. 함께 살자는 의미지만 차이는 있다. 

공생은 너와 내가 함께 살고 있지만 너 없이도 나는 

살 수 있다. 하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는 뜻이다. 상

생은 너 없이는 나 또한 살 수 없으니 힘들지만 함

께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.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 

각 주체  간의 관계는 공생보다 상생의 관계에 가깝

다고 하겠다. 갈등의 대상이지만 서로에게 존재의 

이유인 것이다.

　

시공의 주체인 일반과 설비건설도 마찬가지다. 

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악어와 악어새가 

아니라 떡갈나무와 다람쥐의 관계이다. 떡갈나무의 

씨는 도토리다. 다른 홀씨와는 달리 바람으로 이동

하지 못한다. 나무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집중

돼 살지를 못한다. 그런데 떡갈나무는 산 밑에도 중

턱에도 꼭대기에도 자라고 있다. 바로 다람쥐 때문

이다. 도토리가 주식인 다람쥐는 겨울에 먹을 도토

리를 산 이곳 저곳에 감춰둔다. 하지만 나중에 위치

를 기억하지 못한다. 그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성장

한다. 떡갈나무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다람쥐

는 떡갈나무가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. 

떡갈나무가 없으면 다람쥐도 존재할 수 없고 다람

쥐 없이는 떡갈나무도 생존할 수 없는 관계이다.

　

다람쥐와 떡갈나무는 서로 뻐기지도 않는다. 부

담도 주지 않는다. 제 할 도리를 할 뿐이다. 상대는 

물론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으로 작용한다. 서로 

옹골지게 얽혀 있는 상생관계의 특성 때문이다. 서

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닭지 못한다. 소중함과 의

미를 망각하기도 한다. 그래서 때로는 가물거나 병

이 들어서 열매가 적을 때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

하기도 한다. 그러나 서로를 떠나 살 수는 없다. 올

해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원·하도급 간 불협

화음은 커질 것이다.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. 상생

의 갈등 관계로 승화시켜야 한다. 답은 어렵지 않

다. 서로 ‘존재의 의미’만 잊지 않으면 된다. 서로를 

위하면 된다. 더 많은 도토리를 생산하면 다람쥐는 

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고 떡갈나무는 더 많이 

번식할 수 있고, 다시 더 많은 도토리를 맺을 수 있

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. 그들은 소

리없이 말할 것이다. “고마워요 떡갈나무”, “감사합

니~다람쥐”   

           시공의 주체인 일반과 설비건설도 마찬가지다.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악

어와 악어새가 아니라 떡갈나무와 다람쥐의 관계이다. 올해도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원·

하도급 간 불협화음은 커질 것이다.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. 상생의 갈등 관계로 승화시켜야 

한다. 답은 어렵지 않다. 서로 ‘존재의 의미’만 잊지 않으면 된다. 서로를 위하면 된다. 더 많은 

도토리를 생산하면 다람쥐는 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고 떡갈나무는 더 많이 번식할 수 있

고, 다시 더 많은 도토리를 맺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.  




